
다국적기업, 한국은 매력 없다
KOTRA, 아·태 지역본부 후보지 홍콩·싱가폴·상하이 순

다국적기업들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의 후보지로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

으로 나타났다.

KOTRA는 6월 아이앤지(ING), 지멘스 등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50곳을 대상으로 홍콩, 싱가폴, 상하이, 한국

등 6개 지역 선호도를 물었더니 1순위로 홍콩을 꼽은 응답자가 26.1%로 가장 많았다고 7월18일 발표했다. 다

음으로 싱가폴(23.9%), 상하이(21.7%), 오스트레일리아(19.6%), 말레이지아(8.7%) 차례였으며, 1순위 후보에서

한국을 꼽은 응답자는 없었다.

2순위로 한국을 꼽은 응답자도 7.1%에 불과했고 3순위 18.6%, 5순위 17.9%, 6순위 7.9%로 나타났으며, 4순

위가 45.0%로 가장 많았다.

이에 따라 한국의 평균 선호도 순위는 3.97위로 집계됐다. 이는 홍콩(2.19), 싱가폴(2.62)은 물론 상하이(2.98)

보다 뒤지는 것이다.

응답자들은 입지요건 22개 항목 가운데 신변안전성을 4.34(5점 만점)로 가장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으며, 사

회·정치안정, 정보통신인프라, 금융인프라, 사회투명성 등에도 높은 비중을 두었다.

한국은 입지요건 만족도에서 정보통신인프라(4.20)와 교통인프라(3.86), 금융인프라(3.65), 사회·정치안정

(3.57)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. 반면, 노동유연성(3.09), 출입국용이성(3.11), 사회투명성(3.12)은 개선

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.

KOTRA는 상하이가 다국적기업의 목표시장인 중국본토에 있지만 한국은 사회·정치 안정성, 정보통신 인

프라, 신변 안정성, 금융 인프라 등 주요 조건에서 유리한 편이어서 약점만 개선하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

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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